
<동정자료> 

김현미 장관,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”
서울외곽순환 통행료 인하 사전점검…천안-논산 간 통행료 인하방식도 연내 마련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(수), 통행료 인하 시행(`18.3.29. 0시)을

준비 중인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양주영업소를 방문하여 

사전준비 상황을 점검했다.

□ 이번 통행료 인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

“통행료를 정상화” 해 나가는 첫 번째 사례로,

ㅇ 김 장관의 현장점검은 “동일서비스-동일요금”을 목표로 추진하고

있는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이 첫 결실을 맺기 전,

그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

이용객들의 혼선 최소화 등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

이뤄졌다.

ㅇ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부담 경감,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

강화 등 이번 통행료 인하가 갖는 의의를 강조하며, “충분한 

정보제공과 통행료 수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

이용객들이 혼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

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김 장관은 “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

상반기 중에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

수립하고, 특히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높은 천안-논산 

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식을 연내 마련할 것” 이라며,

지속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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